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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스틸, 해외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 대구경 강

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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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해상풍력에 강관 3,000톤 공급···대형 프로젝트 성과
- 군산 공장서 외경 8m 강관 자체 생산, 제조 경쟁력 입증

◇휴스틸 군산 공장의 해상풍력용 트랜지션피스(TP) 강관 공급 프로젝트 완료 기념 사진

강관 전문 제조 기업 휴스틸(대표 박 훈)이 대규모 해외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해

상풍력용 강관 시장에서 경쟁력 확보에 나섰다.

휴스틸은 지난 10월 12일 해외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약 3,000톤 규모의 해상풍력용 대구경 강

관 공급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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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공급한 제품은 외경 8m, 두께 100㎜의 대구경 후육 강관으로, 해상풍력발전기 하부구조

물인 트랜지션피스(Transition Piece, 풍력 타워와 하부를 연결하는 핵심 구조물) 제작에 사용

되는 제품이다.

특히 외경 8m 강관은 휴스틸 군산 공장에서 자체 생산한 것으로, 외부사의 협력없이 강관사 자

체에서 외경 8m를 제작할 수 있는 업체는 휴스틸이 유일하다.

휴스틸 군산 공장은 2025년 6월에 완공되었으며, 최대 외경 9m, 두께 120㎜까지 생산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번 공급은 지난해 군산 공장 완공 이후 생산 안정화와 품질 확보를 위한 휴스틸의 노력이 결실

을 맺은 대형 프로젝트 성과로써, 대구경 후육 강관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해상 풍력 분야에서 새

로운 사업 기회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휴스틸은 이번 프로젝트 외에도 국내외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잇달아 수주하며, 관련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해상풍력용 강관 공급 실적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글로

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에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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